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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effect of family functions and interpersonal problems on depress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Methods: A total of 189 undergraduate students from a university in Changwon City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data was collected through an online survey conducted from September 20 to 25, 2022. Data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SPSS 
23.0 statistical program, includ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Interpersonal problems had the greatest impact on college students’ depression (β=.59, p<.001), followed by satisfaction 
with life (β=-.24, p<.001), and family functions (β=-.12, p=.022). These variables accounted for 55.1% of the variance in college 
students’ depression. Conclusions: This research emphasizes that social networks, supportive family environments, and life 
satisfaction are key factors in preventing depression among college students. College students at risk for depression should be 
screened and provided with individualized interventions that address a variety of factors, including depressive symptoms, famil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life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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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 필요성
우울증은 슬픔, 불안, 죄책감, 무기력 등의 다양한 정서적 어려움과 함께 집중력 저하, 수면 문제 등을 동반하여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

래하는 정신 질환이다[1].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장기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대부분의 수업을 비대면으로 전환시키면서, 대학생들의 
캠퍼스 생활 단절과 심각한 사회적 고립 문제를 야기하였다[2]. 이에 더해 취업 시장의 위축과 졸업 후의 불확실한 미래,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
치며 대학생들의 우울증 발생 위험이 더욱 높아졌다[2]. 실제로 최근 5년간(2017-2021) 20대의 우울증 환자 수는 2017년 대비 2021년에 127.1%
나 증가하는 등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냈다[3].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대학생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준다.

대학생의 우울은 대학 생활이라는 특수한 환경과 개인적 특성이 상호작용하여 나타나는 특징으로 볼 수 있다[4]. 대학생 시기는 고등학교 시
기와 달리 자율성 증가[5], 자아정체감 확립, 정서적 독립, 미래에 대한 불안[6] 등으로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우울 수준이 높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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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피로감을 더 많이 느끼며, 스마트폰 과의존과 같은 중독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7]. 또한 자아존중감 저하, 학습 몰입 감소[8], 대학 생
활 부적응, 수면 장애[9]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우울 증상은 대학생의 학업 성취도뿐만 아니라 삶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으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족 기능은 대학생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10,11]. 가족은 개인의 첫 번째 사회화 환경이자 기본적인 지
지체계로[12], 개인의 가치관, 태도, 성격 형성 등 자아정체성 형성과 사회생활 적응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13]. 건강한 가족은 구성원 간
의 유대감을 바탕으로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을 돕는다[13]. 또한 건강증진 행위의 향상을 촉진하며[14], 결혼관
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5]. 반면, 가족 내 갈등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가족기능을 상실한 경우 자존감 저하, 결혼과 인생에 대한 자
신감 상실, 대인관계 문제[16], 그리고 우울증과 같은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17]. 특히, 대학생 시기는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독립적인 삶을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가족기능의 상실은 대학생에게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대학생의 우울은 대인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대학생들은 친구, 동료, 교수 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체성을 확립
하고 사회성을 발달시킨다[18]. 성공적인 대인관계는 자존감을 높이고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지만, 반대로 관계 형성에 실패할 경우 소속감과 
수용에 대한 욕구가 좌절되어 고립감, 외로움, 수치심 그리고 우울증을 초래할 수 있다[19]. Erikson [18]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에 따르면, 초
기 성인기는 친밀감 형성이라는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시기이며, 대인관계의 문제는 대학생의 정신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건
강한 대인관계는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을 위한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대학생의 우울은 가족기능과 대인관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학생 우울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
과, 불안정한 애착, 거부 민감성[20], 사회 부과적 완벽주의, 자기 용서[21], 피로, 스마트폰 과의존[6], 자아존중감, 우울, SNS 중독 성향[7] 등 다
양한 개인적 특성과 우울의 관련성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대학생의 우울과 가족기능과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함께 강조한 연구는 부족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가족기능, 대인관계, 우울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대학생의 가족기능과 대인관계 문제가 우울에 미치
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는 대학생 우울증 예방을 위한 가족기능과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밝힘으로써, 대학생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프
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의 가족기능 및 대인관계 문제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창원시에 소재한 일개 4년제 대학의 재학생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189명이었

다. 연구대상자 수는 G power 3.1.9.7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선행연구[4]를 바탕으로 회귀분석에서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중간 .15, 검정력 .95, 
예측변수 11개(일반적 특성 9문항, 가족기능, 대인관계 문제)로 산출한 결과 최소 178명이 요구되었다. 이에 탈락율 약 15%를 고려하여 205명
을 모집하였으며,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16부를 제외한 189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도구

1) 우울
우울은 Radloff [22]가 개발한 자기 보고형 우울 척도(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s Studies-Depression Scale: CES-D)를 Chon과 

Rhee [23]가 번안하고, Chon 등[24]이 한국형으로 개발한 한국판 우울척도(Korean version of 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K-CES-D)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0개의 문항으로, 각 문항은 ‘극히 드물게(0점)’에서 ‘거의 대부분(3점)’까지 4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여 점수화하였다. 가능한 점수 범위는 0～6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Chon 등[24]의 연구
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94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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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기능
가족기능은 Olson 등[25]이 개발한 가족응집성 및 가족적응성 척도(Family Cohesion and Adaptability Evaluation ScaleⅢ: FACES Ⅲ)를 

Kim [26]이 번안하고 Leem [27]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
렇다(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여 점수화하였다. 가능한 점수 범위는 20～10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기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Leam [27]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ɑ는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93였다.

3) 대인관계 문제
대인관계는 Horowitz 등 [28]이 개발하고 Alden 등[29]이 재구성한 원형척도(IIPCircumplex Scale: IIP-C)를 Hong 등[30]이 단축형으로 

표준화한 한국형 대인관계 문제 척도(Short form of the KIIP Circumplex scales: KIIP-SC)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40문항으로 각 문항
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여 점수화하였다. 가능한 점수 범위는 40-200점이며, 점수가 높
을수록 대인관계 문제가 많음을 의미한다. Hong 등 [30]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60-.7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
뢰도 Cronbach’s α는 .96이었다.

4)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성별, 학년, 거주 유형, 한 달 용돈, 삶의 만족도, 학과, 종교유무, 음주빈도, 흡연빈도의 9문항을 포함한다.

4.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2022년 09월 20일에서 2022년 09월 25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해당 대학의 학과 게시판에 모집공고문을 

부착하고 연구 참여에 관심이 있는 경우 QR 코드에 접속하도록 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의 첫 페이지에 연구의 목적, 연구 방법, 비밀보장, 익
명성, 연구 도중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없음 등을 제시하였다.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경우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약 10-20분이었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에게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ver.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 우울, 가족기능 및 대인관계 문제 정도는 기술통계를 구하였다. 일반

적 특성에 따른 우울의 차이는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차이가 있는 집단은 Scheffe’s test로 분석하였다. 우울, 가족기능 및 
대인관계 문제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고, 대학생의 우울에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성별은 남성이 75명(39.7%)이었고, 여성이 114명(60.3%)이었다. 학년은 2학년 이하 60명(31.7%), 3학년 이상 129명(68.3%)이었다. 주거형태

는 부모동거가 75명(40.3%)이었으며, 자취가 68명(36.6%), 기숙사 등 기타가 43명(23.1%)이었다. 한 달 용돈은 ‘괜찮은 편’이 71명(37.6%), ‘보
통’ 68명(36.0%), ‘부족한 편’ 50명(26.5%)이었다. 생활 만족도는 ‘괜찮은 편’ 94명(49.7%), ‘보통’ 79명(41.8%), ‘부족한 편’ 16명(8.5%)이었다. 소
속 단과대학은 보건대학이 90명(47.9%)으로 가장 많았고, 공과대학 41명(21.7%), 인문사회대학 23명(12.2%), 사범대학 14명(7.4%), 경영대학 
12명(6.4%), 법과대학 8명(4.3%) 순이었다. 종교가 없는 경우가 136명(72.0%)이었고, 있는 경우가 53명(28.0%) 이었다. 음주는 ‘거의 하지 않는 
편’ 85명(45.0%), ‘1-2회/주’ 72명(38.1%), ‘3-4회/주’ 23명(12.2%), ‘5-6회/주’ 5명(2.6%), ‘매일’ 4명(2.1%)이었다. 흡연은 ‘거의 하지 않는 편’ 145
명(76.7%), ‘5개 이하/일’ 13명(6.9%), ‘6-10개/일’ 13명(6.9%), ‘11-15개/일’ 11명(5.8%), ‘16-20개/일’ 7명(3.7%)이었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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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기능, 대인관계 문제 및 우울 정도
가족기능은 평균 68.12±15.13점, 문항 평균은 3.41±0.76점(5점 만점)이었고, 대인관계 문제는 평균 84.96±31.54점, 문항 평균은 2.12±0.79

점(5점 만점)이었다. 우울은 평균 17.57±12.81점이었고, 문항 평균은 0.88±0.64점(0～3점)이었다(Table 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N=189)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Sex Male 75(39.7)

Female 114(60.3)
Grade Sophomore and below 60(31.7)

Junior and above 129(68.3)
Type of residence With family 75(40.3)

Alone 68(36.6)
Others (dormitory, etc.) 43(23.1)

Monthly allowance Sufficient 71(37.6)
Moderate 68(36.0)

Insufficient 50(26.5)
Satisfaction with life Satisfied 94(49.7)

Moderate 79(41.8)
Dissatisfied 16(8.5)

Department Administration 12(6.4)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3(12.2)

Law 8(4.3)
Engineering 41(21.7)
Education 14(7.4)

Public health 90(47.9)
Religion No 136(72.0)

Yes 53(28.0)
Weekly drinking frequency
(times)

None 85(45.0)
1~2 72(38.1)
3~4 23(12.2)
5~6 5(2.6)

Daily 4(2.1)
Daily smoking frequency
(number of cigarette)

None 145(76.7)
Five or less 13(6.9)

6-10 13(6.9)
11~15 11(5.8)
16~20 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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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의 차이
우울은 한 달 용돈(F=7.24, p<.001)과 생활 만족도(F=25.11,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 분석결과, 한 달 용돈은 ‘부

족한 편’이 ‘괜찮은 편’과 ‘보통’에 비해, 생활 만족도는 ‘불만족’이 ‘만족’과 ‘보통’에 비해 우울이 유의하게 더 높았다(Table 3).

Table 2. Degree of Family Functions, Interpersonal Problem, and Depression (N=189)
Variable Min Max M±SD Item M±SD
Family functions 25.00 99.00 68.12 ± 15.13 3.41 ± 0.76
Interpersonal problem 40.00 192.00 84.96 ± 31.54 2.12 ± 0.79
Depression 0.00 58.00 17.57 ± 12.81 0.88 ± 0.64

Table 3. Differences in Depress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89)

Characteristics Category Depression
M±SD t/F ( p) Scheffé

Sex Male 14.24 ± 11.80 -2.96 (.450)
Female 19.76 ± 13.01

Grade Sophomore and below 17.77 ± 12.79 0.14(.887)
Junior and above 17.48 ± 12.86

Type of residence With family 18.59 ± 12.82
Alone 18.04 ± 13.41

Others (dormitory, etc.) 15.86 ± 11.94
Monthly allowance Sufficienta 14.62 ± 9.05 7.24 (<.001) c>a,b

Moderateb 16.57 ± 12.28
Insufficiatec 23.12 ± 15.77

Satisfaction with life Satisfieda 13.74 ± 10.62 25.11 (<.001) c>a,b
Moderateb 18.51 ± 11.61

Dissatisfiedc 35.44 ± 14.78
Department Administration 20.25 ± 14.75 0.52 (.760)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18.61 ± 11.81
Law 19.00 ± 8.16

Engineering 15.90 ± 12.62
Education 20.86 ± 19.49

Public health 16.90 ± 12.05
Religion No 17.04 ± 11.67 -0.92 (.359)

Yes 18.94 ± 15.38
Weekly drinking frequency
(times)

None 18.41 ± 13.64 1.25 (.292)
1~2 16.35 ± 11.15
3~4 15.96 ± 12.61
5~6 28.40 ± 19.09

Daily 17.50 ± 14.27
Daily smoking frequency
(cigarettes)

None 17.43 ± 12.98 0.97 (.424)
Five or less 21.85 ± 11.96

6-10 19.23 ± 15.87
11~15 16.91 ± 9.49
16~20 10.43 ± 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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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학생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학생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 중 우울과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한 달 용돈과 생활 만족도를, 우울과 유의

한 상관관계를 보인 대인관계 문제와 가족기능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한 달 용돈과 생활 만족도는 명목변수이므로, 
더미변수 처리하였다. 독립변수 간 공차 한계는 .88-.94로 0.1 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06-1.14로 10 
미만이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잔차의 독립성 검정을 위한 Durbin-Watson 값은 2.05로 2에 가까워 자기상관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대학생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인관계 문제(β=.59, p<.001), 생활 만족도(β=-.24, p<.001), 가족기능(β=-.12, p=.022)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우울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58.72, p<.001),  설명력은 55.1%였다(Table 5).

4. 가족기능, 대인관계 문제 및 우울 간의 상관관계
우울은 대인관계 문제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r=.69, p<.001), 가족기능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r=-.23, p<.001). 가족

기능은 대인관계 문제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r=-.18, p=.012)가 있었다(Table 4).

Table 4. Correlation between Family Function, Interpersonal Problem, and Depression (N=189)

Variable
Family functions Interpersonal problem Depression

r (p)

Family fuctions 1 -.18*

(.012)
-.23**

(<.001)

Interpersonal problem 1 .69**

(<.001)
Depression 1

Table 5. Factors Affecting the Depression of University Students (N=189)
Variables B SE β t p T VIF
(Constant) 16.21 4.66 3.49 .001
Monthly allowance* -2.66 1.47 -.09 -1.81 .072 .93 1.08
Satisfaction with life* -11.17 2.38 -.24 -4.70 <.001 .89 1.13
Interpersonal problem 0.24 0.02 .59 11.26 <.001 .88 1.14
Family funtions -0.10 0.04 -.12 -2.31 .022 .94 1.06

R2=.561, Adjusted R2=.551, F=58.72, p<.001
*Dummy: Monthly allowance(1=sufficient, 0=moderate and unsufficient), Satisfaction with life(1=satisfied, 0=moderate and 
dissatisfied)
T=Tolerence,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IV.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의 가족기능과 대인관계 문제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논의

하고자 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의 차이에서 우울은 한 달 용돈과 생활 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한 달 용돈은 ‘부족한 편’이 ‘괜찮

은 편’과 ‘보통’보다 우울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생활 만족도가 ‘불만족’이 ‘만족’과 ‘보통’보다 우울이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용돈이 불충분한 
경우 우울 증상을 더 많이 경험하며, 우울군이 우울하지 않은 군보다 삶의 만족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31]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한
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재정적 불안정은 개인의 자존감을 저하시키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증가시켜 우울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32]. 또한 
생활 만족도가 낮은 경우 긍정적인 사고, 문제해결능력, 회복력 등 긍정적인 심리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울에 더 취약하다[33]. 즉,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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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과 삶의 만족도 향상은 우울증 완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학금이나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생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제공해야 한다.

가족기능, 대인관계 문제 및 우울 간의 상관관계에서, 우울은 대인관계 문제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
의 우울이 높아질수록 대인관계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34]의 결과를 지지한다. 우울한 사람들은 자신을 비하하고 부정적
인 측면에 집중하는 경향이 높으므로,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갈등을 유발하며, 상호작용을 어렵게 한다[1]. 또한 우울은 가족기능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Kang과 Choi [10]의 연구에서도 대학생이 인지한 가족건강성은 우울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가
족을 건강하게 인식할 경우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독립감이 높아지게 되어 우울이 낮아질 수 있다[10]. 한편, 가족기능은 대인관계 문제와 유의
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가족 내 갈등이나 역할 변화는 대학생의 대인관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대인관계의 초기 경험이 주로 
가족 내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가족관계의 질은 개인의 대인관계 능력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34].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우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인관계 문제로 확인되었다. 코로나 19환경에서 대학생들은 비대면 온라인수
업으로 인하여 대인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았기 때문에[5] 대인관계 문제가 대학생의 우울에 가장 영향을 크게 미쳤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
러한 결과는 선행연구[35]에서 대인관계 문제가 우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대인관계 문제가 많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아진다는 결과와 일치
한다. 대인관계에서 둔감, 간섭, 적대감, 방해 등의 부정적인 경험이 누적될수록 우울 증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36]. 특히 이러한 부정
적인 경험은 고립감, 자기비난, 무기력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하여 우울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들어낸다[32]. Oh와 Kang
의 연구[20]에서는 불안정 애착을 가진 대학생의 경우 대인관계에 대한 거부민감성이 높고, 대인 존재감이 낮으며, 이로 인해 우울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연구는 대인관계적 변인에 대한 개입이 우울을 감소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20]. 이러한 결과들에
서 대학생의 우울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대인관계라는 사회적 맥락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의 
우울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의사소통, 갈등해결, 공감능력 등을 포함한 대인관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동아리 및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건강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생활 만족도가 대학생의 우울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Kwon 등[37]의 연구에서 대학생활 만족도가 대학
생 우울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밝혀진 것과 맥을 같이 한다. Lopes와 Nihei [38]의 연구에서도 생활 만족도가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보호하는 요
인으로 작용하며, 삶의 질이 우울증의 예측요인임이 밝혀졌다. 대학생은 의존과 독립 사이의 균형, 자율성과 선택에 따른 책임, 성공에 대한 압
박감 등 여러가지 심리적·사회적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여러 발달과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과정에서 청소년기에 기대했던 자유로운 학업환경
이나 활발한 사회생활과 달리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학업에 대한 부담, 대인관계의 어려움, 대학생활 부적응 등을 경험할 수 있다[6,9]. 이러한 기
대와 현실의 괴리감은 생활 만족도를 저하시키고, 결과적으로 우울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의 생활 만족도와 관련된 다양한 요인을 확
인하여 이를 중재하며, 학업 부담이나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한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내에서 실시되는 다양한 활동은 
우울을 감소시키고,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데 효과적이므로[11], 스포츠, 취미, 문화활동 등에 참여할 기회와 제정적 지원을 통해 보다 긍정적인 
대학생활을 유지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족기능이 우울의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가족기능이 원활할수록 개인의 우울 수준이 낮아짐을 의미하며, 이는 선행
연구[39]에서 좋은 가족기능이 대학생의 우울을 예측하는 부정적 요인이었다는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가족기능 장애는 우울증의 잠재적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으며, 반대로 좋은 가족기능은 개인의 대처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39]. 즉, 가족 구성원의 지지와 격려는 스트레
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개인이 긍정적인 대처행동을 취하게 하여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결과적으로 우울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가족을 건강하게 인식하는 경우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독립감이 높기 때문에, 대학생의 우울이 낮아질 수 있다[10]. Kim [40]의 연구에 따
르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 관계의 단절로부터 발생한 부정적 감정을 가족과의 관계를 통해 완화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며, 가족기능이 우
울에 긍정적 영향요인임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가족기능이 개인의 정신건강에 중요한 보호작용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가족기능
의 강화가 정신건강의 개선에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으므로, 대학과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가족상담, 부모교육, 가족 간 의사소통 기술 향상 등
을 포함한 가족중심의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가족 간의 관계를 유지하고 지지할 수 있는 방
법을 안내하고 지원해야 한다.

본 연구는 대인관계 문제, 생활 만족도, 가족기능이 대학생의 우울에 유의한 영향력이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대인관계 
문제가 심각할수록, 생활 만족도가 낮을수록, 그리고 가족 기능이 원활하지 못할수록 우울이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원
활한 대인관계 형성,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 향상, 건강한 가족기능 유지가 대학생의 우울증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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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 연구는 일개 대학의 학생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대표성이 부족하며, 일반화하기 어렵다. 또한 변수 간의 인과관계
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어 대학생 우울에 대한 여러 변인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다.

V. 결론
본 연구결과, 대학생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인관계 문제, 생활 만족도, 가족기능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우울을 효과적으로 관

리하기 위해 대인관계 교육과 지원을 강화하고, 학업, 진로, 자기개발 및 재정적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제공하여 생활 만족도를 높여야 할 것이
다. 또한 가족 간의 개방적이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장려하고,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정서적 안정과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가족기능을 강화해
야 할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여러 대학의 학생들을 무작위로 추출하고, 학년, 학과, 성별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연구 대상의 다양성을 확보함으로
써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위드코로나(With Corona) 시대의 대학생 우울을 분석하고, 
사회적 관계 및 활동 향상에 따른 시간적 변화를 반영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관련된 변인과의 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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